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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옛길 따라 걷는 배움… 초등생 대상 역사·생태 체험 마무리”

▶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 초등학생 대상 ‘경기옛길 더하기, 생태’ 2회차 운

영 성료

▶ 오산 독산성·남양주 실학박물관에서 현장 교육… 참여자 전원 ‘만족’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초등학생 대상 현장 체험 프로그램 ‘경기옛길 더하기, 생태’가 9월 30일 평해길 

제3길 정약용길(남양주)에서 열린 2회차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역사문화자

원과 생태환경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2회에 걸쳐 

운영됐다. 1회차는 9월 23일 삼남길 제7길 독산성길, 2회차는 9월 30일 평해길 제3길 정약용길에서 각

각 진행됐다.

1회차에서는 오산시 보적사와 독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더샘물학교 3학년 학생 28

명은 숲속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며 생태 감수성을 키웠다. 독산성과 권율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마패 만들기 체

험에 참여해 자신만의 창작물을 완성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더했다.

2회차는 실학자 정약용의 생가와 실학박물관, 인근 생태공원을 무대로 열렸다. 2회차에 참여한 샘물학교 

3,4학년 41명의 학생들은 실학자 정약용의 삶과 유적을 직접 탐방하며, ‘정약용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

까?’라는 물음을 따라가는 역사 해설을 들었다. 활동지는 물론, 역사 퀴즈와 마패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

행돼 학습 효과를 높였다.

행사 종료 후 실시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라고 응답했다. 인솔 교사들은 “교과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활동”이라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옛길을 따라 걷고, 자연과 문화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기획했다”며 “향

후에도 경기옛길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옛길 더하기, 생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가 운영 중인 옛길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번 행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체험 교육으로 특별히 기획됐다. 어린이들이 직접 걷고 느낀 

이 체험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교육과 문화유산을 잇는 길 위의 배움터를 넓

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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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옛길 더하기, 생태 1회차 행사사진

경기옛길 더하기, 생태 2회차 행사사진


